
주제회의[사회적경제]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2022. 10. 12.(수) 13:00-15:30

주관: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에너지파크센터

배경

기후위기는 생명권(생존권), 건강권, 먹고사는 생계권 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해와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성’과 기존의 기후데이터를 무력화하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직면한 공통의 위기이지만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차별적 발생은 경제

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전통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

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채식, 제로웨이스트, 지원순환 등의 환경적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적경제 방식의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지역 사회적경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행동으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편중된 

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 접근법과 함께 기후로 인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폭염, 한

파, 장마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에서도 역할을 확장하기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기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례, 국내 아름다운가게의 ‘안전하게 여름나기, 아름다운 나

눔보따리’사례 등을 통해 광주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발굴에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목표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인권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경제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만든다.

국내외의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지역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후취약계층 보호프로젝트’를 아젠다로 제안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의 계기

로 삼는다.



시민 태양광발전 등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폭염, 한파, 폭우, 가뭄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기후취약계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방식의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사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2. 국내·외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와 방향

3. 우리지역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대응 현주소

4. 기후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빛 제안 

5. 사회적경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 제안 및 구축방안

               

          


